
일본의 쌀가공식품 유통현황Ⅰ(냉동미반류편) 

- 냉동식품 소비확대경향이 쌀가공식품 시장에까지 파급 -

일본 쌀가공식품 시장

 일본의 쌀가공식품은 냉동미반류(성형타입, 볶음밥류), 레토르트, 무균포장
미반류, 포장떡, 죽, 잡곡, 리조트 등으로 구분

  - ‘05년 2,012억 규모의 쌀가공식품 시장은 ‘13년 2,324억원 수준으로 
115.5% 성장하였으며, ’18년에는 2,481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

- 일본의 ‘13년 쌀가공식품의 전체 
매출기준 냉동미반류가 39%, 
상온미반류(레토르트, 무균포장)
가 26%, 상온 기타 가공품이 
35%를 차지. 

- 특히. 냉동 볶음밥 타입이 30%, 
포장떡류가 22%로 중요한 상품
군으로 자리 잡고 있음. 

  

일본 냉동미반류 시장전체

 ‘13년 기준 전체 쌀가공식품 중 냉동미반류의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
103.5% 성장한 909.5억엔으로 전체시장(2,323.5억엔)에서 39.2%를 차지

 - 냉동미반류의 구운 주먹밥과 볶음밥은 대지진 이후 가정식 강세 영향 및 
냉동식품 가치의 재인식에 따라 식탁 메뉴로 수요 확대경향

 냉동 미반류 시장은 포화 상태이지만 다양한 상품의 리뉴얼을 통해 신규상
품제안으로 주요업체의 해당시장 점유율이 높아 향후 지속적인 신규 및 부
가가치 소구형 제품의 등장으로 소비자 구매의욕 자극

 향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아 소량 개별식, 건강지향 등을 고려한 상
품 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

냉동미반류(볶음밥) 

 시장개요

  - 볶음밥이나 쌀밥 등 다양하고 풍부한 메뉴 구성으로 상품이 개발 중이며, 
전자레인지 조리 간편성을 내세워 시판용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

  - 2010년 아지노모토와 같은 냉동식품 상위업체의 프로모션 강화를 통해 시
장은 회복되고 있으며,



  - 특히,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수요의 급증 이후 냉동 미반류를 먹을 
기회가 없었던 소비자의 반복 구매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
에는 고성장 일로를 달리고 있음 

 판매동향

  - 볶음밥과 피라프(프랑스식 카레 복음밥)가 주 상품인 업체가 대다수이며, 
각사 모두 주요 상품으로 정기적 리뉴얼을 통해 매출증가를 꾀함

  - 2011년 지진 이후 볶음밥이 가정 내의 수요를 흡수하며 2012년에는 실적
이 향상되었지만 2013년은 다소 성장률은 둔화

 납품처(용도)별 판매동향

 - 시판용은 동 일본 대지진 이후 수요가 일시 상승하여, 소비자의 상품 평가가 
높아진 것 등의 요인으로 2012년도 실적은 순조롭게 확대. 업무용 시장 또
한 운영상의 효율성면에서 냉동밥의 수요가 증가 

 

 시판용 납품처 현황
 -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으로 할인점이 주판매 채널, 편의점에서는 개

별식사 전용 제품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, 드러그스토아에서도 할인점과 
유사한 저가 판매로 실적이 확대.

 브랜드 쉐어 현황



 향후 시장 동향
 - 시장은 다소 포화감이 있지만 냉동 쌀밥류는 다양한 상품 제안이 가능하여 

제조업체의 해당 시장에 주력도가 높음. 부가가치 부여 등의 소비자의 구
매 의욕을 유도하여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.

 - 또한, 향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개별식, 소량전용, 건강식 등
을 고려한 상품 개발이 지속될 것임.

냉동미반류(오니기리형)

 시장개요

  - BQF법에 의해서 제조된 주먹밥, 초밥류, 오므라이스, 장작, 라이스 버거 
등의 성형된 냉동 쌀밥 일컫는 시장으로 오니기리는 술 안주로서 손쉽게 
먹을 수 있어 유년층부터 어른까지 두꺼운 소비자층을 보유

  - 2006년은 시장이 포화상태 및 신상품의 개발미흡 등의 사유로 완만한 
시장축소를 계속해오면서 2011년에는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, 
오므라이스가 주력상품인 야요이 식품공장의 피해로 시장자체에 큰 타격요소로 
작용하여, 지진 직후의 일시적인 수요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축소 경향이 지속.

  - 2012년 업계 1위인 “일본수산”을 시작으로 “닛신식품”의 “BIG” 브랜드 
"컵라면"을 활용하여 냉동주먹밥을 상품화한 것을 계기로 성장추세로 
급변, 2013년은 “일본수산”이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, “닛신식품”에서도 
리뉴얼, 아이템 강화로 매출신장, 테이블마크의 신상품 개발 등 주요 
업체의 수요 증대 전략이 성공하여 시장은 상승세를 지속.

 판매동향

 - 주먹밥류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유율 1위인 “일본수산”의 
신제품 개발 등으로 실적은 확대 추세. 또한 계열사의 브랜드력을 활용한 
냉동 주먹밥으로 상품화한 “닛신식품”의 영향으로 실적 확대

 - 그 이외 “일본수산”, “테이블마크” 등이 추진하는 라이스버거 등 
주먹밥류와 더불어 시장젙체의 성장을 유도하는 일부 기업의 변화, 확대 
판매전략으로 전체적 판매는 성장세 계속

 
 납품처(용도)별 판매동향

 - 시판용이 압도적인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으며, 소비자에게 수요환기를 
일으키는 다양한 신제품으로 판매활성화 추세를 지속

 - 업무용은 이자카야용 주먹밥, 급식용 오므라이스 등의 수요가 있지만 실적
은 전반적으로 부진

 시판용 납품처 현황

 -  냉동식품은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저항감 강한 품목으로 할인점이 압도 
적인 메인 채널. 정기적인 세일을 실시하고 있는 채널이 매출 급증



 브랜드 쉐어 현황

 향후 시장 동향

 - 일본수산은 주먹밥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제품활용 레시피 제안 
및 캐릭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, 대형 할인점
을 중심으로한 특가 판매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성
장추세로 예상

  * 참고자료 :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및 농림수산성 채소류 생산통계, 후지경제 리포트 등

[ 문의 : 오사카aT센터 조성덕 / chozzang1976@yahoo.co.jp ]


